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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6. 3. 9.(월) 배포 즉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조선업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 노동부 장관 및 조선업 밀집 지역 8개 지방노동관서장, 일제 점검 실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9일(월) 전남 영암 대불산단 소재 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조선업에 중량물 취급작업(크레인 등), 화기작업(절단·용접) 
및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이 많고, 저숙련·외국인 노동자도 증가*한 상황
에서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동종업계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조선업 고용허가제(E-9) 근로 현황: (’23) 9,128명 → (’24) 11,181명→ (’25) 11,790명

  불시 점검 결과, ▴선박블럭 상부에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 안전발판의 
사다리 하부 손상, ▴가스 배관 분기관 미식별에 따른 혼용사고 우려 등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요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에 
대한 철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것을 독려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조선업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8개* 지역의 
지방노동관서장에게도 불시 점검을 긴급 지시하면서, 조선업에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와 점검·감독 강화를 당부하였다.
  * 부산, 울산, 창원, 통영, 진주, 포항, 여수, 군산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선업 중대재해는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원·하청이 협력하여 상시 합동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모든 노동자가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경미한 위험요인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게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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